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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송연석(한국외대 통번역대학원), 박숙종(한국외대)

14:10-14:30  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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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한번역 교육: 텍스트 유형별 자연스러운 번
역을 담보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문법은유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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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 번역에 있어 제 3세대 번역가의 번역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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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공연을 통해 본 뮤지컬 가사 번역 및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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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구성주의 PBL

학습원리

• 협동학습
• 자율적 학습
• 학생 주도적 학습환경
• 실제적(authentic) 성격의 과제 
• 맥락, 상황적 지식의 제공
• 다양한 견해에 대한 인식과 견해를 습득

• 조별 협동학습
• 자율적 학습
• 학생 중심 학습
• 관련 분야에 실재하는 복잡하고 비구

조적인 문제
• 학습자가 개별학습 혹은 협동학습을 

문제중심학습법(PBL)을 이용한 학부 번역수업 사례연구

김 순 영/ 이 선 영
동국대학교-서울

I. 연구목적

  학습자 중심의 교육에서 주요한 화두가 되고 있는 문제중심학습법(PBL)을 번역수업에 활용
가능성을 논의해보고자 한다. 학습자 중심, 과정 중심의 번역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
하면서도 막상 어떤 방식으로 이를 교실상황에서 실현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에 대한 논의는 
매우 부족하다. 이 연구에서는 우선, PBL과 기존 번역교수법에서 논의되었던 사회구성주의의 
배경에 대해 살펴보고, PBL과 과업중심 혹은 프로젝트 중심 번역교수법의 차이를 짚어볼 것
이다. 다음으로, PBL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이 되는 ‘문제’의 개발과 관련하여 필자가 경험한 
문제개발 과정을 예시로 다루어보고, 학부 번역수업의 강의계획표 작성, 실제 수업에의 적용
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공유해보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PBL이란

  PBL은 전통적인 강의식 수업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고안된 것으로 비구조적
(unstructured)이고 실제적인(authentic) 문제를 학습자들이 해결하는 과정에서 학습이 이루
어지는 교수-학습 모형이다. 

2. 구성주의와 PBL의 비교



• 문제해결력, 사고력, 인지적 전략(how 
to learn)의 습득, 지식의 전이성 강조 

통해 어떤 문제나 과제에 대한 해결안 
혹은 자신의 견해나 입장을 전개하여 
제시

• 관련분야의 전문적 지식의 습득 및 문
제해결과정 습득

교수자의 역할 • 학생의 학습을 돕는 조언자의 역할
• 교수 설계자
• 학습촉진자
• 학습결과 평가자

학생의 역할 • 자율적·적극적·책임감 있는 학습의 주체
• 문제 해결자
• 자기주도적 학습자
• 협력적 학습자

구분 문제중심학습 프로젝트중심학습

개념
• 비구조화된 실제적인 문제를 매개로 

학습자들이 해결하는 과정에서 학습

• 특정 문제를 해결하거나 주어진 주제 
하에서 성취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프
로젝트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학습

특징

• 공식적으로 관찰되는 전형적 절차가 
있음

• 비구조화된 문제로 허구적 시나리오 
사용

• 문제해결 과정이 비교적 짧음

• 다양한 절차가 가능
• 시나리오보다는 실제 업무 수행
• 문제중심학습보다 상대적으로 길게 진행

공통점
• 주어진 문제나 과제에 정답이 없음
• 실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나 능력 제공
• 전통적 수업 혹은 과제보다 길고 다면적

3. 문제중심학습(Problem Based Learning) vs. 프로젝트중심학습(Project Based Learning)

(Larmer, J., 2004)



III. 문제중심학습법(PBL)

1. PBL에서 ‘문제’의 성격

  PBL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 그대로 ‘문제(problem)’를 기반으로 하므로, 문제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만드는가에 따라 성패가 좌우된다.
 

1) 전통적 수업에서의 ‘문제’란: 주로 학습한 내용에 대한 확인, 적용을 위해 사용
2) PBL에서의 ‘문제’란: 학습의 시작점으로, 문제해결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는 학습자가 

스스로 수집하고 분석한다. 

2. PBL의 교육목표

1) 단순한 지식 습득이 아니라 다양한 학문 분야 외 교과목으로부터 통합된 지식 습득
2)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문제해결 능력 함양
3) 독립적인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습득
4) 효과적인 팀 활동능력 습득
5) 적극적이고 자신감 있는 태도 함양

3. PBL의 절차

1) 문제 제시: 교수자가 학습자에게 해결해야 할 문제를 제시하고 문제의 배경을 소개한다. 
2) 문제 확인: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무엇이고, 문제해결안의 최종 형태가 구체적으로 무

엇인지 확인하며, 해결안을 찾기 위해 무엇을 학습할 것인지 결정한다. 
3) 개별학습: 학습과제 중 자신이 맡은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탐색 및 학습

한다. 
4) 문제 재확인 및 문제해결안 도출: 개별적으로 학습한 학습내용을 공유한 다음 문제해결에 

더 필요한 사항을 다시 추출, 학습한다. 이후에 문제에서 요구하는 해결안을 도출한다. 
5) 문제해결안 발표: 수업시간에 각 그룹별로 준비한 문제해결안을 발표하며, 이때 다른 

팀들의 아이디어와 자신의 것을 비교하여 최종 해결안을 모색한다. 
6) 학습결과 정리 및 평가: 학습자는 학습결과 발표를 통해 공유된 해결안을 정리하고, 교

수자가 이와 관련된 주요 개념을 간단한 강의 형태로 요약, 정리한다. 모든 과정이 끝난 
후 학습자는 스터디(성찰) 일지를 작성한다. 



생각 
(ideas)

사실 
(facts)

학습과제
(learning issues)

실천계획
(action plans)

문제를 이해하고, 문제
의 원인, 결과, 가능한  
해결안에 대한 학습자
의 가설이나 추측을 검
토한다. 

문제에 제시된 사실과 
이미 학습자가 알고 있
는 문제해결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한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습자가 학습해야 할 
내용을 선정한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습자가 이후에 해야 
하는 일 또는 실천계획
을 수립한다. 

4. PBL의 유용성

1) 문제해결능력, 의사소통능력, 대인관계능력, 자기주도학습능력 등을 향상시킨다. 
2) 이론과 실제를 연계시킨다. 
3) 자신감과 적극성을 향상시킨다. 

Ⅳ. 적용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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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 연도 사전명 편찬자 주요 특징

고려 ~
조선 

1104 계림유사(중한) 손목
- 송나라 사신이 편찬한 고려 견문록

이자 어휘집(약 356개 단어 수록)
- 한자 표제어를 한자로 음차 표기

1400년
대 말 조선관역어(중한) 미상

- 명나라 때 외국 사신을 접대하는 통역
사 교육용 한국어 교재

- 중국어-한국어 대역 어휘집
  (약 596개 어휘 수록)

1847 노한자전(러한) 푸딜로(Pudillo, 
M.)

- 제정러시아 연해주의 지방 관리가 
급증하는 한국인 이주민과의 의사
소통을 위해 편찬

한국어 학습용 이중 언어(화) 사전의 편찬 방향과 실제: 

    『국립국어원 한국어-외국어 학습사전』을 중심으로 

                                               박정아 

                                                             국립국어원

I. 머리말

  이 글에서는 지금까지 편찬된 한국어 학습용 이중 언어 사전의 특징과 한계를 살펴보고, 변
화하는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사전의 편찬 방향과 그 실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지금까지 논의된 학습 사전 편찬 경향과 사용자 요구 자료를 분석함으로써 한국
어 학습자에게 가장 유용한 사전의 유형과 구조를 모색해 볼 것이다. 또한, 현재 국립국어원
에서 최종 정비 중에 있는 한국어 학습용 이중 언어화 사전인 『국립국어원 한국어-외국어 학
습사전』에 학습 사전의 편찬 방향이 어떻게 구현되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II. 한국어 학습용 이중 언어 사전 약사

  한국어 학습용 이중 언어 사전 편찬의 역사를 간략히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한국어 학습용 이중 언어 사전 목록1)

1) 배주채(2009), 황호덕 · 이상현(2012), 국립국어원(2009), 『표준국어대사전』,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
전』을 참고하였다. 



개화기
~

일제 
강점기

- 러시아어 표제어를 키릴문자로 음차하
고, 한국어(함경도 육진방언)로 대역

- 서구인이 편찬한 최초의 외국어-한
국어 사전(대역 어휘집에 가까움.)

1880 한불자전(한불) 파리외방선교회 
한국선교단

- 한국어를 표제어로 내세우고, 이를 
한글로 표기한 최초의 이중 언어 사전임.

1890 한영한자전(한영/영한) 언더우드(H. G. 
Underwood)

- 최초의 한영사전이자 영한사전임.
- 한영사전 표제어: 약 4,910항목
- 영한사전 표제어: 약 6,702항목

1891
라한사전(라한) 미상

(프랑스 선교사)
- 한국인들의 라틴어 학습을 위한 휴

대용 라틴어-한국어 대역 사전
English-Corean 

Dictionary 스콧(J. Scott.) - 언더우드의 영한사전 이후 출간된 
두 번째 영한사전

1897 한영자전(한영) 게일(J. S. Gale)

- 세 번째 한국어-서양어 대역 사전
- 한불자전(1880)을 참고함.
- 한영 이중 언어 사전의 중요한 참

고 사전이 됨. 
- 표제어: 약 35,000항목

1901 법한자전(불한) 알레베크(C. 
Aleveque)

- 한국에 거주하는 프랑스 사람과 프
랑스어를 배우려고 하는 한국 사람
을 위해 편찬

- 최초의 프랑스어-한국어 사전
1906 일한회화사전(일한) 일어잡지사 - 표제어: 약 4,500항목

1907 일한이로하사전(일반) 가키하라((枾源治郎) - 표제어: 약 7,100항목

1911 한영사전(한영) 게일(J. S. Gale)

- 한영사전(1987)의 증보개정판
- 한글 자모순으로 항목 배열
- 표제어: 약 50,000항목
  (인명, 지명 10,000항목 추가)

1914 영한자전(영한) 존스(G. S. Jones) - 세 번째 영한사전
- 근대 외래 한자어를 다수 수록함.

1920 조선어사전(한일) 조선총독부

- 한일 이중 언어 사전
- 소멸되는 과거 조선의 문학어, 문헌 

해독을 목적으로 편찬됨.
- 표제어: 약 60,000항목

1924 삼천자전(영한) 게일(J. S. Gale) - 어휘 목록집의 성격이 강함.
- 표제어: 3,226항목

1925 영조자전(영한)
언더우드(H. G. 

Underwood & H. 
H. Underwood) 

- 다섯 번째 영한사전
- 표제어: 13,820항목

1931 한영대자전(한영) 게일(J. S. Gale)

- 한영사전(1911)의 증보개정판
- 표제어: 약 82,000항목
  (인명, 지명 10,000항목 삭제, 타 사

전 참고, 직접 수집한 표제어 추가)

대한민국 1968 한미대사전(한영)
마틴(S. E. 

Martin), 이양하, 
장성언

- 영어 화자를 위한 한영사전.
- 표제어: 약 10,000항목
- 표제어의 활용형 수록



1988 코스모스조화사전(한일) 간노 외 - 표제어: 약 18,000항목
- 중요어 845항목 표시

1993 조선어사전(한일) 유타니 외 - 표제어: 약 120,000항목
- 중요어 6,050항목 표시

2000
한국어·영어 학습사전

한국어·중국어 학습사전
한국어·일본어 학습사전

신현숙
신현숙
신현숙

- 한국어 표제어에 대한 언어별 대역
어 제시

- 표제어: 15,000항목
- 특징: 표제어를 43가지 의미로 분류, 의

미 분류 내에서 가나다순 정렬

2006
Korean Picture 

Dictionary(영어, 중국어, 
일본어)

강현화

- 한국어 단어에 대해 영어/중국어/일본
어 대역어 제시

- 표제어: 3,800여 항목
- 특징: 그림 사전

2009

한국어 동사 500 
활용사전 Bryan Park - 한국어, 영어 대역어, 영어 예문 번역

- 표제어 종류/수: 동사 500항목
한국어 형용사 500 

활용사전 Bryan Park - 한국어, 영어 대역어, 영어 예문 번역
- 표제어 종류/수: 동사 500항목

Korean Picture 
Dictionary(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 몽골어)

강현화
- 개요 및 표제어 수는 강현화(2006)와 

동일
- 특징: 그림 사전, 발음 시디(CD) 제공

  <표 1>을 살펴보면 시대에 따라 사전 편찬자, 편찬 언어, 편찬 형태가 계속 변화·발전해 왔
음을 알 수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국제 관계나 선교 목적을 위한 일부 언어문화권의 학습자 
대상에서 다양한 언어문화권의 학습자 대상으로 확대되어 왔으며, 외국인 주도 편찬에서 한국
인 편찬, 또는 외국인과 한국인 공동 편찬으로, 종이 사전에서 전자 사전, 특수 사전(활용사전 
등)의 형태로 편찬 방향이 이동해 왔다. 이러한 사전 편찬 방향의 이동은 학습자와 교육 현장
에서 어떤 사전을 요구하고, 필요로 했는지를 잘 보여 준다. 

III. 한국어 학습용 이중 언어(화) 사전의 유형과 학습자 요구

1. 한국어 학습용 이중 언어(화) 사전의 유형

  사전은 사용 목적, 이용 대상, 편찬 언어, 사전 정보의 표현 형태, 규범성, 정보의 근거 등 
여러 기준에 따라 유형화할 수 있다. 정영국(2009a)과 조남신(2010, 2015)에 따르면, 학습자의 
이중 언어 사용 기능을 위해서는 4종의 사전이 필요하다고 한다. 이를 한국어 학습자와 한국어 
모어 화자를 위한 이중 언어(화) 사전의 유형으로 비교하여 나타내면 아래 <표2>와 같다. 

<표 2> 이중 언어 사용 기능을 위한 사전 유형



사전 종류/사용자 영어를 모어로 하는 한국어 학습자
*목표 언어(target langauge): 한국어

한국어를 모어로 하는 영어 학습자
*목표 언어(target langauge)- 영어

이해용 사전
또는 수용 사전

(receptive dictionary)

한영사전
(예) 한미대사전(1968) 영한사전 

이중 언어화 사전
(bilingualized 
dictionary)

한한영사전
(예) 없음

영영한사전
(예) 옥스퍼드 워드파워 영영한사전2)

표현용 사전
또는 생산 사전

(productive 
dictionary)

영한사전
(예) 영한자전(1914) 한영사전

  사전 사용자의 모어와 학습하는 목표 언어가 무엇이냐에 따라 사전 표제어의 선정과 뜻풀이
는 달라져야 한다. 한국어를 배우는 미국 사람이 어려워하는 한국어의 품사, 문법 항목, 의미 
범주 등 사전적 정보는 영어를 배우는 한국 사람이 어려워하는 것과 다르기 때문이다3).   

2. 한국어 학습자의 사전에 대한 요구

  한국어 학습자의 이중 언어(화) 사전에 대한 요구를 조사한 자료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
는 1990년대 이후 한국어 학습자가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한국어 교재 등 다양한 교육 자료에 
대한 개발은 이어졌으나 말뭉치, 이중 언어(화) 사전 등과 같은 기초 자료의 구축이 거의 이루
어지지 않았던 상황과도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어 학습용 이중 언
어 사전에 대한 학습자의 요구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영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나 한국
어 학습자의 사전 이용 실태 자료 등을 분석하여 참고할 필요가 있다. 자료 분석을 통해 파악
한 것을 한국어 학습용 이중 언어 사전에 대한 학습자의 요구에 적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한국어 학습자는 한국어와 자신의 모어로 편찬된 웹 사전을 선호하며, 원하는 검색 결과

를 얻는 데 어려움을 느낌. 
    - 이은경(2015: 175쪽)의 ‘한국어 학습자의 사전 이용 실태’ 설문 결과에 의하면, 조사 

대상자들의 대부분은 앱 사전이나 웹 사전을 사용하며, 단일어 사전(monolingual 
dictionary)보다는 이중 언어 사전을 선호하였다. 한편, 사전 이용의 어려움으로 검색 
단어를 못 찾거나 본인이 알고자 하는 의미를 정확하게 찾을 수 없다는 점을 들었다. 

   (2) 영어 사전 사용 연구 결과에 의하면, 단일어 사전과 이중 언어 사전의 장점을 결합한 
이중 언어화 사전(bilingualized dictionary)은 모든 능숙도의 학습자에게 어휘의 습득과 
사용 측면에서 가장 효과적임(배연경, 2013).

2) 『Oxford Wordpower Dictionary』를 번역한 사전이다.
3) 일례로 한국어 문법의 직관을 갖고 있는 한국 사람을 위한 한영사전에는 한국어 동사의 활용형이나 

문법 관련 표현을 표제어로 올려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적을 것이다.  



표제어 뜻풀이 용례

장모 아내의 어머니

• 장모와 장인
• 장모에게 절하다
• 가: 아까 결혼식에서 민준이의 장모를 처음 

보았는데 신부랑 많이 닮았더구나.
  나: 맞아요. 모녀가 둘 다 미인이죠.

장모님 (높임말로) 아내의 어머니를 이르거 • 가: 너는 주말만 지나면 얼굴이 좋아지더라.

    -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이중 언어화 사전은 한국어 표제어에 대한 한국어 뜻풀이와 외
국어 대응어, 번역 뜻풀이가 제공되는 사전을 말한다. 한국어 단일어 사전은 한국어 표
제어와 한국어 뜻풀이만 제공하는 반면, 한국어-외국어 이중 언어 사전은 한국어 표제어
와 대응어만 제시하거나 일부 용례를 번역하여 제시한다. 이에 비해 이중 언어화 사전은 
대응어뿐만 아니라 한국어 뜻풀이와 뜻풀이 번역문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한국어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출발어와 도착어를 비교해 볼 수도 있다.       

Ⅳ.『국립국어원 한국어-외국어 학습사전』구축 방향과 실제

   앞에서 논의한 이중 언어 사전의 편찬 역사와 유형별 특성, 그리고 외국어 학습자의 요구를 반
영하여 국립국어원에서는 2009년에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단일어(한국어) 학습사전인 『한국어기
초사전』을 이중 언어화 사전으로 번역하여 웹 사전과 모바일 사전으로 서비스하는 한국어-외국어 
학습사전 편찬을 기획하였다. 이 글에서는 ‘이중 언어화 사전 편찬’이라는 관점에서 올해 10월 개
통을 앞두고 있는 10개 언어 『국립국어원 한국어-외국어 학습사전』4) 의 구축 방향을 간략한 실
례를 들어 제시하고자 한다. 

1. 등가와 차이를 존중한 한국어 뜻풀이와 번역

  (1) 친족어
    한국어는 친족어가 매우 발달한 언어이다. 한국어의 친족 어휘는 그 수가 많을 뿐만 아니

라 청자와 상황에 따라 어휘 선택과 용법이 다양해 다른 언어로 번역할 때 대응어를 찾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를 고려하여 『한국어기초사전』에서는 친족어를 지칭어와 호칭어로 
사용되는 경우로 구별하여 뜻풀이하고, 이런 쓰임을 반영하여 용례를 제시하였다. 또한, 친
족어를 목록화하여 표제어와 뜻풀이 단위에서 번역의 뜻풀이 일관성을 꾀하였다. 『한국어기
초사전』에 수록된 친족어 개수는 약 130개이다. 

    <표 3> 『한국어기초사전』에 수록된 친족어 뜻풀이 예
    
 
 

4) 본 사전은 언어별 누리집(홈페이지)과 모바일 버전의 누리집인 총 20종으로 개발되었다. 이용자는 『한
국어기초사전』 첫 화면의 연결 기능을 통해 접속하거나 언어별 사전 개별 주소로 접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나 부르는 말.

  나: 주말에 처갓집에 가면 장모님께서 맛있는 
음식을 잔뜩 해 주시거든.

• 가: 장모님, 이거 어르신들 건강에 좋은 거니
까 한번 드셔 보세요.

  나: 아이고, 고마워라. 바쁠 텐데 뭐 이런 것
까지 사 왔어.

형부 언니의 남편을 이르거나 부르는 말.

• 가: 언니, 표정이 왜 그렇게 안 좋아? 무슨 
일 있어?

  나: 네 형부랑 말다툼을 조금 했어.
• 가: 형부, 언니 어디 갔어요?
  나: 밖에서 전화하고 있어.

(2) 문화소
    한국어교육계에서는 한국 문화의 특성을 반영하는 어휘를 ‘한국문화 어휘’, ‘한국문화 관

련 어휘’ 등의 어휘로 부르고, 이들 어휘를 선정하여 교육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
한 한국문화 어휘를 선정하고 분류하는 기준은 다른 언어에서 ‘대응어를 찾기 어려운’ 한국
문화의 ‘고유성’이다. 그러나 실제로 한국문화가 반영된 어휘를 언어 간 비교를 통해 선정한 
사례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는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상대하는 다른 언어·문화와 비교하
여 도출해야 하는 고난이도의 과정이기 때문이다. 이에, 『국립국어원 한국어-외국어 학습사
전』 에서는 한국어와 도착어의 비교를 통해 10개 언어별 한국어 문화소 목록을 선정하여 
번역하였다. 

    <그림 1> 『국립국어원 한국어-외국어 학습사전』 한국어 문화소 선정 및 번역 절차

     

1단계 2단계 3단계

한국어 기준 한국문화 어휘 
목록화(1,407개) 

⇒

한국문화 어휘 목록의 
언어별 대응어 유무 검토

⇒
10개 언어별 

한국어 문화소 
목록 도출

① 6개 한국문화 어휘 목록 
중복도 조사

② ①목록과 『한국어기초사전』 
표제어 교차 검토 

 ① 고유성 검토
 ② 대응어/대응 표현 

제시 또는 음차

국립국어원 연구진 국립국어원·연구진

 (3) 대응어, 대응 표현 없음
    『국립국어원 한국어-외국어 학습사전』에는 한국어 학습사전의 특성상 ‘-은 체하다, -ㄹ 

뻔하다’ 등과 같은 표제어가 상당수 있다. 이러한 표제어는 한국어 문법·표현의 특성을 잘 
반영하는 것으로, 도착어에서 대응어나 대응 표현을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에
는 대응어를 제시하지 않고, ‘대응 표현 없음’이라는 말을 대역어 칸에 제시하였다. 

    



2. 사전으로서의 일관성 확보

  (1) 문법 용어
      『한국어기초사전』의 표제어와 뜻풀이를 기준으로 각 단위에 등장하는 한국어 문법 관련 

용어를 목록화하여 개별 언어 내, 10개 언어 간 번역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한
국어 기준으로 표제어와 뜻풀이 단위에서 출현한 문법 용어 209개5)를 언어별로 정리하여 
감수 시 참조 목록으로 활용하였다.  

      <표 4> 『한국어기초사전』 기준 문법 용어 참조목록 예

      

연번 문법 용어 동형어 
번호 품사 출현 

단위 비고 뜻풀이

16 활용 어미 00 품사 
없음 뜻풀이

표제어 
‘보조사’에 
출현

체언, 부사, 활용 어미 등에 붙어서 
특별한 의미를 더해주는 조사.

60 동음이의어 00 명사 표제어 ‘동음어’ 
참고

발음 나는 소리는 같으나 뜻이 다른 
낱말.

62 따옴표 00 명사 표제어+
뜻풀이

글에서 남의 말이나 글을 따온 부분
이나 글쓴이가 특별히 강조하는 부분
의 처음과 끝에 쓰는 문장 부호.

       ① 비고: 번역 시 참고가 필요한 특이 사항이나 고려 사항을 제시
        ② 뜻풀이: 확인해야 할 문법 용어 표제어의 뜻풀이에 다른 문법 용어가 등장하는 경우 이를 표시함.

   
  (2) 계열어
      『한국어기초사전』의 표제어와 뜻풀이를 기준으로 각 단위에 등장하는 요리명, 조리 방

법, 색깔, 친족어 등 4개 분야의 계열어를 목록화하여 번역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하였
다. 1차 목록에서 문화소와 중복되는 66개 항목을 제거하고 총 174개의 계열어 일관성을 
표제어와 뜻풀이 단위에서 정비하였다. 

3. 로컬라이제이션(Localization)과 인터내셔널라이제이션(internationalization)

  (1) 뜻풀이
     『한국어기초사전』은 학습자의 한국어 수준을 고려하여 기본 어휘를 사용한 쉬운 뜻풀이

를 하였다. 또한, 한국어 뜻풀이가 도착어로 번역될 때 대응어와 대역 뜻풀이의 의미가 상
충하거나 학습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경우에는 한국어 뜻풀이를 수정하여 이를 
해소하였다.   

 
      <표 5> 국내 국어사전과 『한국어기초사전』에 정의된 ‘팔삭둥이’ 뜻풀이 비교     

5) 표제어 단위 출현 196개, 뜻풀이 단위 출현 10개, 표제어와 뜻풀이 단위 모두 출현 3개로 총 209개 
용어를 목록화하였다.



사전명 뜻풀이
표준국어대사전 1. 제달을 다 채우지 못하고 여덟 달 만에 태어난 아이.

고려대 한국어대사전 1. 임신한 지 여덟 달 만에 낳은 아이.

연세현대한국어사전
1.어머니 뱃속에서 정상적인 임신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여덟 달 만
에 태어난 아이.

한국어기초사전

1. (수정 전) 어머니의 배 속에서 달을 다 채우지 못하고 여덟 달 만에 
태어난 아이.
2. (수정 후) 어머니의 배 속에서 달을 다 채우지 못하고 두 달 일찍 태
어난 아이. 
 ※ 한국에서는 보통 4주를 한 달로 계산하여 임신 기간을 열 달로 본다.

     

  

 (2) 언어별 검색 기능 강화
    외국어 학습자는 자기 모어가 아닌 언어로 사전을 검색하는 것을 어려워한다. 또한, 이용

자의 컴퓨터 친숙도에 따라 웹으로 검색하는 것을 어려워할 수도 있고, 접속 지역이나 이용 
기기에 따라 한국어나 모어의 검색어 입력이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사전에서는 10개 언어별 상용 자판과 한국어 자판을 제공하여 이용자의 검색 편의를 도왔
다. 또한, 검색어 자동 완성 기능을 제공하여 이용자가 한국어 검색어의 철자를 정확히 모
르거나 자신의 모어로 한국어 음차 표기를 검색어로 찾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검색 실패를 
줄이고자 하였다.  

 (3) 인터페이스 현지화
    사전 메뉴명과 도움말을 10개 언어로 번역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였다. 또한, 메뉴 

구성, 텍스트 정렬 등 사전 누리집 시스템도 언어의 특성을 반영하여 개발하였다. 대표적으
로 『국립국어원 한국어-아랍어 학습사전』에서는 다른 언어와 달리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글
을 쓰는 아랍어의 특성을 반영하여 검색창의 검색어 입력에서부터, 사전 내용 제시에 이르
기까지 아랍어 텍스트는 오른쪽 정렬 방식을 적용하였다. 또한, 아랍어의 모든 메뉴명과 아
이콘, 기능 등의 제시 방법에도 이러한 아랍어의 특징을 살려 설계하였다6).     

Ⅴ. 맺음말

  지금까지 한국어 학습용 이중 언어화 웹 사전인 ‘국립국어원 한국어-외국어 학습사전’의 주
요 편찬 방향과 구축 실제를 제시하였다.  
  전성기(2003)는 “번역으로 인한 외국어의 간섭현상이 때로 불가피하다 해도, 번역 자체가 부
지불식간에 모국어의 외국어화를 부축이게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중어사전은 실제적으

6) 아랍어 누리집 구조 설계는 브리태니커 아랍어 서비스를 참고하였다. 이외에, 아랍어와 다른 언어를 
함께 기술하는 국내외 어느 누리집에서도 각 언어의 정렬 방식을 고려하여 적용한 사례는 찾기가 어
려웠다. 



로 낱말로부터 시작되나, 낱말로 끝나서는 안 될 것이다. 적어도 의미면에서는, 이중어사전은 
낱말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 보여 주어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의 말처럼 이중 
언어(화) 사전은 출발어와 도착어의 단어 대 단어 단위 대역어 수준의 번역이 아니라 출발어의 
의미를 충분히 재현하되 도착어의 맥락과 어법에 충실한 번역으로 편찬된 담론사전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럴 때, 언어 학습자들은 외국어와 모어의 적절한 비교·대조를 통해 두 언어의 특
징을 파악하고, 나아가 외국어의 의미와 어법을 암시적으로 습득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모쪼록 한국어 학습자의 수요와 요구, 교육 현장 여건, 학습자의 언어문화를 고려하여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구축한 본 사전이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사
전이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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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다국어 자동 통번역 방법

최 승 권
한국전자통신연구원

I. 발표의 목적

❍ 중국과 일본인 관광객이 한국에서 쇼핑시 가장 불편사항: 언어소통(스포츠닷컴, 2014.5.10)
❍ 외국인 2명의 '부여·전주 1박 2일 여행' 동행해보니- 영어 표기·안내 거의 없어(조선일보, 

2016.9.2.)

❍ 수요에 비해 통역사의 숫자가 부족하고 또한 통번역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도 크다. 
❍ 그리고 일반인의 경우에는 통역사의 도움을 받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 (최승권, 통번역학

연구 제17권3호)



II. 양국어와 다국어 자동 통번역의 차이

III. 기존의 다국어 자동 통번역

1. 간략한 자동번역 역사

❍ 1980년대: 규칙기반 방식 
❍ 1990년대: 통계기반 방식 
❍ 2000년대: 규칙기반 방식과 통계기반 방식을 혼합한 하이브리드 방식

2. 다국어 자동 번역의 예 1



3. 다국어 자동 번역의 예 2

4. GenieTalk 동영상 시연

5. 평가 방법 및 번역률



IV. 외국인 관광객과 관련된 기존의 다국어 자동 통번역

V. 의사소통단위 다국어 자동 통번역

1. 의사소통단위 실시간 자동번역

❍ 비정형 발화 분석, 의사소통 단위 실시간 문장 분리 등 연속 자유발화 언어분석
❍ 문맥 기반 언어 분석 및 의사소통 단위 실시간 자동번역
❍ 다중 모델(규칙, 통계, 신경망 기반) 하이브리드 자동번역

2. 의사소통단위 실시간 자동번역 적용전의 예

3. 의사소통단위 실시간 자동번역 적용후의 예

VI. 결론

❍ 다국어 자동 통번역기의 다국어 자동 통번역 방법 소개
❍ 의사소통단위 다국어 자동 통번역(=실시간 다국어 자동 동시통역)에 대한 교수님들의 조언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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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통번역학연구, 제17권 3호, (출간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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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소의 분류 문화소의 번역전략

고유명사

(1) 성(姓)과 이름을 전체 음차 번역하는 방법 
(2) 성만을 음차 번역하는 방법 
(3) 목표 문화권에 잘 알려진 다른 이름으로 번역하는 방법
(4) 이름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 경우는 이름이 지니고 있는 

기능만을 옮기고 이름은 생략 번역하는 방법

다국어사전 편찬을 위한 영어의 문화소 번역전략

신 혜 인
이화여자대학교

I. 서론

번역이 이문화간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각국의 문화에서 특유하게 나타나는 용어나 표현인 ‘문화소’를 어떻게 번역할 것인지는 번역
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근희(2003)는 이러한 문화소를 ‘문화와 밀접한
(culture-bound) 상관어’라고 지칭하면서 “한 언어를 사용하는 사회 공동체의 고유한 사회·문
화로부터 비롯되는 특정 어휘나 언어사용 관습”으로 정의하고 있다.(이근희 2003: 6-7)

그동안 문화소와 관련해서는 국내에 다양한 선행연구들이 존재한다. 권오숙(2014)과 노진
서(2013)에서는 문학번역 분야에서 문화소 번역전략을 다루었으며, 권인경(2013)과 김도훈
(2006b)에서는 관광지 안내표지판 분야에서의 문화소 번역전략을 다룬 바 있다. 박현주(2014)
와 김훈밀(2015)은 공공번역에서의 문화소 번역의 표준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 그런데 정작 
외국인들이 많이 사용할 가능성이 높은 사전에서의 문화소 번역전략을 분석한 선행연구는 찾
아보기 힘들다. 

최근 국립국어원의 위탁을 받아 이루어진  2015년 『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사전』 다국어사
전 편찬사업(정호정 외 2015a, 2015b)은 이러한 점에서 연구의 가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여
기에서 문화소의 종류를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번역지침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하에서는 우선 문화소와 관련한 선행연구들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위 다국어
사전편찬사업을 중심으로 문화소번역을 살펴보도록 한다. 

II. 문화소와 관련한 선행연구

이근희(2003)는 ‘문화와 밀접한 상관어’(문화소)를 크게 6가지로 분류하고 이에 대한 번역
전략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표 1. 문화와 밀접한 상관어(문화소)의 분류 및 번역전략 (이근희 2003: 17-18)



원천문화의 
특정문화와 관련한 
어휘의 번역

(1) 원문의 어휘를 그대로 음차 번역하고 어떠한 주석도 달지 않는 
방법 

(2) 원문의 어휘를 좀더 일반적인 개념의 어휘로 undertranslating 
하는 방법 (예: 類를 생략하고 種만 밝혀놓은 경우)

(3) 원문의 허위에 대해 그에 대응하는 목표언어로 번역하고 괄호 
안에 역주를 첨가하여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는 방법 

(4) 원문의 허위를 생략하는 방법 

원천문화 내의 특정 
사건과 관련된 
어휘의 번역

(1) 원천 문화내의 특정인물에 관계된 사건의 경우 그 인물이 목표 
문화권 내에서 지명도가 낮거나 그 의미의 중요성이 낮다면 생
략하는 방법 

(2) 문화 맥락에 대한 정보를 역자 주석을 삽입하는 것이 아니라 문
장 속에 자연스럽게 삽입하는 방법

관용어구의 번역

(1) 번역 당시의 목표 문화권의 유형어 또는 속어로 대체하여 번역
하는 방법 

(2) 관용어구의 표층 구조의 의미는 무시하고 그 어구가 암시하는 
심층적 의미로 번역하는 방법 

(3) 유사한 의미를 지니는 목표 언어의 관용어구로 번역하는 방법 
(4) 워천 텍스트의 관용어구에 대해 일대일 직역하는 방법

도량형 단위의 번역
(1) 원천 문화권의 측량단위를 그대로 번역하는 방법
(2) 원천 문화권의 측량단위를 목표 문화권의 측량단위로 환산하여 

번역하는 방법

언어사용 관습에서 
비롯되는 표현의 
번역

(1) 관직·지위와 인명을 동시에 표기하는 경우: 원천 문화권과 목표 
문학권에서 그 어순이 다르다면 목표 문화권의 언어구조에 적
절하도록 바꾸어 번역하는 방법 

(2) 원천 언어권의 개인주의 문화와 목표 언어권의 집단주의 문화로 
인해 표현방법이 상이하다면 목표 문화권의 언어관습에 맞도록 
적절하게 번역하는 방법 

김도훈(2006a)은 문화소 번역을 크게 단어 차원과 관용구 차원으로 나누어서 번역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단어 차원의 경우 1) 상위어 사용전략, 2) 문화대체어 사용전략, 3) 설명을 덧
붙인 차용어 사용전략, 4) 부연설명 제공전략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관용구 차원의 경우 1) 
유사한 형태(어휘)·유사한 의미의 관용구 사용전략, 2) 상이한 형태(어휘)·유사한 의미의 관용
구 사용전략, 3) 부연설명 제공 전략 등을 제시하고 있다.

권인경(2013)은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주로 어휘(단어)위주로 번역을 다룬 것이 대부분인데, 
보다 다양한 측면에서 문화소를 해석하는 접근방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텍스트 전반
적으로 맥락을 파악하여 의미적 등가가 이루어지게 하는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연구에서는 크게 1) 어휘, 2) 관용구, 3) 문법, 4) 맥락 등 네 가지 층위를 나누



어서 살펴보고, 번역전략으로 1) 상위어 사용전략, 2) 일반적 어휘 사용전략, 3) 문화대체어 
사용전략, 4) 설명을 붙인 차용어 사용전략 5) 부연설명 제공 전략 등 5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문화소에 속하는 지명, 인명 등은 공공번역에서 빈번하게 발생한다. 박현주(2014)는 다양
한 공공기관의 번역을 비교하면서 문화소 관련 고유 명사표기의 일관성 결여문제를 다음과 같
이 지적하고 있다.

“더불어 문화소 관련 고유명사표기 역시도 기관 간 일관된 표기를 찾아보기 어려
웠으며 동일 기관 내에서도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국립국악원의 경우 가야금산조
와 판소리는 그대로 음역하여 ‘Gayageum sanjo’, ‘Pansori’로 번역, 표기하는 반면 
살풀이는 ‘Salpuri Dance’로 음역과 의역을 동시에 취하고 있다. 한편 단소는 
‘Danso(bamboo flute)’라고 괄호안에 별도의 부연, 보충 설명을 제시하고 있다. 국
립극장의 경우는 소고춤을 ‘So-Go-Chum’으로 번역하고 있어 국립국어원의 
‘Salpuri Dance’와는 상이한 표기방식을 취하고 있다.”(박현주 2014: 65)   

이처럼 문화소를 비롯하여 공공번역의 일관성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표준화 작업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이를 위한 데이터베이스의 활용, 공공번역 단일전담기구의 필요성 
등이 제시되고 있다.(김훈밀 2015, 임현경 2015, 정호정 2015, 홍정민 2015 등)

III. 2015년 『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사전』다국어사전 편찬사업의 개요

2015년 『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사전』 다국어사전 편찬사업(이하 다국어사전 편찬사업)은 
국립국어원의 다국어사전 구축(2단계) 사업의 3차년도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국어 기초사전 
전체 5만개 표제어 중 1, 2차년도에 번역된 34,800여개를 제외한 나머지 15,500여개의 표제
어와 이에 딸린 뜻풀이, 관용구, 속담 등을 5개 언어(영어, 일본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아랍
어)로 대역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정호정 외 2015a: 3)  

본 사업의 핵심목표는 1) 다양한 사전이 범람하는 가운데 한국어 학습자의 편의를 최우선
으로 돕는 사전을 구축하고, 2) 사용자편의를 극대화하는 쌍방향성을 충분히 제공하며, 3) 언
어문화적 배경이 다른 문화간에 이루어지는 의사소통, 곧 이문화간 소통을 활성화할 수 있도
록 필요한 중개정보를 제공하며, 4) 이를 통해 우리말 어휘 습득은 물론 한국문화에 대한 이
해를 최대한 도울 수 있도록 사용자의 언어문화적 배경을 고려한 사전을 구축하는 것이다.(정
호정 외 2015a: 3) 

본 사업에는 연구책임자 1명, 총괄간사 1명, 행정간사 1명, 연구보조 1명, 한국어교육전문
가 1명, 사전전문가 1명을 비롯하여 번역연구원 22명, 내용감수연구원 7명, 언어감수연구원 
15명 등 총 50명이 참여했다. 내용감수연구원은 국내 교수진으로 구성하여 대역수준을 재확인
하였고, 언어감수연구원은 각 언어별로 전문성을 갖춘 원어민으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정확한 



감수단계 감수내용

감수 1단계: 내용감수
한국어 학습 희망자의 눈높이에 맞도록 적절한 언어역을 겨냥
한 어휘 및 표현들로 대역 구축

감수 2단계: 언어감수
원어민 감수자가 문법, 어법, 자연스런 표현 등 면밀히 검토 수
정하여 최적의 언어적 적합성 확보

감수 3단계: 최종감수 오탈자 및 기계적 오류에 대한 최종감수 

문화소의 종류 문화소의 내용 및 사례

1. 한식

한국에서 유래된 조리과정을 거친 음식 및 음료, 장류(양념류는 
포함하지 않음), 음식의 일부분도 한식에 포함되나 식재료는 포함
되지 않음 
예) 밥(볶음밥 제외), 국, 김치, 된장, 두부찌개, 식혜 등

2. 인명
인명(실존인 및 역사적 인물, 콩쥐 등 문학작품 속 인물은 7.3)
예) 세종대왕, 박혁거세 등

3. 지명/지역명 예) 경주/함경북도/한반도 등

4. 한국역사에 
   등장하는 국가명

예) 신라/고구려 등

번역을 위해서 다음과 같이 3단계 감수를 실시했다.

표 2. 다국어사전 편찬관련 3단계 감수절차(정호정 외 2015a: 11-13) 

IV. 2015년 다국어사전 편찬사업의 문화소 편찬지침 개요

2015년 다국어 편찬사업에서는 문화소 편찬지침을 수립하여 번역에 임하였다. 우선 문화
소를 “특정 문화권에 한해서 존재하는 문화 관련 표현”으로 정의하고, 이를 번역함에 있어서
는 “가능한 한 우리 문화전통을 반영하여 우리 문화에 특정된 것으로 밝혀진 사회현상과 문화
콘텐츠를 다루고 있는 표제어의 경우 우리말 어휘의 전파와 확산을 위해 정보성을 살리면서 
일관성 있게 번역”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정호정 외 2015b: 27)  

인명, 지명, 국가명, 궁궐, 사찰, 강, 산, 제도, 도량형 및 전통 문화와 관련된 표현인 문화
소의 분류기준은 다음과 같다. 

 
표 3. 문화소의 분류기준(정호정 외 2015b: 28-29)



5. 궁궐, 사찰 및 그 
안에 위치한 건축물

예) 경복궁/집현전/남대문/불국사/대웅전

6. 강/산 예) 한강/설악산 등

7. 전통문화관련

7.1 전통악기 및 음악/공연장르            
    예) 꽹과리/판소리 
7.2 전통놀이 및 전통놀이에 사용된 놀이기기/기구 
    예) 씨름/샅바, 널뛰기/널 
7.3 전통문학/서적, 전통문학 등장인물 
    예) 심청가, 통쥐, 용비어천가 
7.4 전통가옥 관련용어                    
    예) 아궁이, 기와  
7.5 전통복식 및 장신구            
    예) 저고리, 속저고리, 한복  
7.6 전통적 생활방식 및 사상과 관련된 용품 
    예) 가마솥, 절구, 솟대 
7.7 전통문화재                     
    예) 팔만대장경, 거북선 등 
7.8 전통무용 및 무예               
    예) 태껸, 부채춤 등 
7.9 전통공예, 서예 및 미술관련      
    예) 수묵화 등  

8. 명절 및 명절과 
   관련된 풍습

예) 설날/세뱃돈, 추석/추석빔, 대보름/부럼 

9. 관직 및 각계각층의 
신분을 나타내는 용어

예) 양반, 암행어사, 어사, 영의정, 사또, 마님

10. 우리나라 고유의 
도량형 및 세는 단위 

의존명사 포함 – 부피/분량/양/길이/거리가 들어간 단위/외래어 
제외 
예) 평수, 되 등 (인치, 미터 등은 X) 

11. 기타

V. 2015년 다국어사전 편찬사업에서의 문화소 표기 기준

2015년 다국어사전 편찬사업에서의 문화소 표기에서 사용한 원칙들을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도착어에 대응어가 있는 경우에는 대응어를 제시하고 뜻풀이를 번역하였으며, 도
착어에 대응어가 없는 경우에는 대응어 칸에 음차역을 제시하였다. 



예) 대응어가 있는 경우: 대응어 뜻풀이 
    대응어가 없는 경우: 음차역 뜻풀이

등가표현이 있는 경우 뜻풀이 칸 앞쪽에 등가표현을 제시하고 이어서 뜻풀이 번역을 제시
했다. 등가표현이 없는 경우에는 뜻풀이칸에 바로 뜻풀이를 번역하였다.

 
예) 대응어(음차역) 등가표현1, 등가표현2, 등가표현 3: 뜻풀이 
    대응어(음차역) 뜻풀이번역 

뜻풀이칸에 문화소가 등장하는 경우에는 ‘음차역+쉼표+의미역+쉼표(뜻풀이의 끝인 경우는 
마침표)’로 표기하되, 지명은 ‘음차역+쉼표+or+의미역+쉼표(문장의 끝인 경우는 마침표)’로 표
기한다. 

예) 옷고름: 저고리나 두루마기의 양쪽 옷깃을 여밀 수 있도록 단 끈 
Otgoreum: Strips attached to a jeogori or durumagi, traditional Korean 

      upper garments, to fasten both ends of its collar together. 

예) 해인사: 경상남도 가야산에 있는 절, 신라시대에 세워졌으며, 팔만대장경 경판
을 소장하고 있다. 

Haeinsa Temple: a temple located in Gayasan, or Gaya Mountain in
           Gyeongsangnam-do, or South Gyeongsan Province, 

   South Korea; founded in the Silla Kingdom, it houses 
   the Tripitaka Koreana woodblocks. 

     
지명, 문화재명 등의 표제어는 문화체육관광부 ‘도로·관광 안내 용어 번역 통일안’을 적용

하여 ‘음차역(로마자 표기)+의미역(속성번역)’ 형태로 제시하고 각각의 첫 글자는 대문자로 적
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다만 자연지명(문화재명)은 전체 로마자표기+속성번역을 원칙으로 하
고, 인공지명은 전부(前部) 로마자표기+속성번역을 원칙으로 했다. 

 예) 자연지명: 한라산 Hallasan Mountain 
 예) 인공지명: 광장시장 Gwangjang Market 

다국어사전 편찬과정에서는 이 외에도 문체부의 지침에 따라 도로나 관광 안내 용어에 대
해서 다음과 같이 번역을 실시하였다. 우선 사용 목적이나 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부분변
형을 인정했다. 특히 책자, 누리집 등의 경우 전체 로마자 표기후 로마자 표기에 대한 의미 
번역병기가 가능토록 했다.

예) 불국사 Bulguksa Temple of Buddha Land 



명칭종류별 로마자 표기 및 속성 번역 범위 및 순서를 통일했다.

예) 자연지명: Hangang River(○), Hangang Riv.(○), 
Han River(×), River Han(×) 

예) 문화재명: Gyeongbokgung Palace(○), Gyeongbokgung(○), 
Gyeongbok Palace(×) 

지명의 속성 번역어를 통일했다. 

예) 치안센터: Community Security Center/Community Policing Center/
             Police Patrol & Services Center/Police 

→ Police Patrol & Services Center 

간략형 표기(도로표지 등)를 통일하고 인공 지명의 기존 외국어 공식명칭을 인정했다. 

예) 서울고교: Seoul H Sch/Seoul High Sch → Seoul High Sch 
    잠실종합운동장: Jamsil Sports Complex(기존명칭) 

→ Jamsil Sports Complex

VI. 결론

2015년 다국어사전 편찬사업에서의 문화소 번역을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문화소
의 종류를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일관된 원칙에 따라 번역을 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은 긍정
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사전구축 작업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향후 
여러 번역가들의 문화소 번역이 일관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
다. 특히 공공번역 분야에서 그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번역의 표준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선행연구들에서 지적된 여러 가지 번역전략이 어떤 경우에 
어떻게 활용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이번 사업이 향후 사전사업에 주는 시사점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원어민 감수
자의 적극적인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우리나라 연구자에게는 매우 익숙한 
문화소이지만, 이를 번역하는 과정에서는 어디까지나 외국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외국인 감수자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다. 본 사업
에서는 3단계에 걸친 감수과정을 거쳤는데 한국인 번역사와 외국인 감수자의 긴밀한 협력관계
가 매우 중요함을 볼 수 있었다.  

둘째, 이 사업이 어디까지나 사전편찬작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주로 어휘와 관
용어에 초점이 맞추어졌고, 문법이나 맥락의 층위까지는 충분히 다루어지지 못한 아쉬움이 있



다. 향후 사전편찬작업에서는 문법이나 맥락의 층위들이 특히 어휘에 대한 뜻풀이 과정에서 
다루어지도록 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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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미디어 스포츠 신문기사 번역에 관한 비평적 담화분석

SPOTV News를 중심으로

이상빈

한국외국어대학교

I. 연구문제

(1) 해외에서 활약 중인 한국의 스포츠 스타들은 국내 멀티미디어 스포츠 신문기사에서 어
떻게 번역되고 있는가?

(2) 그러한 번역이 생산·소비되는 배경(담화실행 및 사회적 실행)은 어떻게 해석·설명될 수 있
는가?

위의 탐구질문에 답하기 위해 본 연구는 국내 스포츠 보도의 선두주자인 ‘스포티비뉴
스’(SpoTV News)의 동영상 신문기사를 선정하여, 미국 메이저리그의 강정호, 추신수 선수
가 국내에서 어떻게 번역·보도되고 있는지를 비평적 담화분석(critical discourse 
analysis)의 한 방법인 Fairclough(1992, 1995)의 3단계 모델에 따라 탐구할 것이다. 
Fairclough의 3단계 모델은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텍스트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기술하고, 나아가 그러한 텍스트가 어떻게 생산되고 소비되는지를 해석·설명함으로써 특정 
담화의 생산과 소비를 둘러싼 총체적인 배경을 탐구하는 방법이다. 

II. 비평적 담화분석과 Fairclough의 3단계 분석모델

비평적 담화분석의 하위 접근법 가운데 하나인 Fairclough의 변증법적·관계적 접근법
(Dialectical-Relational Approach)은 Reisigl(2013), Wodak과 Meyer(2009) 등에서 ‘핵
심모델’로 언급되고 있으며, “비평[적] 담화분석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이론”(이창수 
2015: 28)으로 간주된다. Fairclough의 접근법은 “3단계 모델”(three-dimensional 
model)로 통용되는데, 그 세 가지 층위는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1) “텍스트”, (2) 
“담화 실행”, (3) “사회적 실행”으로 표현되며, 이에 따라 담화분석도 (1) “기
술”(description: 텍스트 분석), (2) “해석”(interpretation: 담화생성 및 해석 분석), (3) 
“설명”(explanation: 담화실행과 사회적 실행 간의 관계 설명)의 3단계로 진행된다
(Fairclough 1995a: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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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Fairclough(1992: 73)의 3단계 모델

 
    사회적 실행(social practice)

  담화 실행(discourse practice)

 텍스트(text) 기술(description)

해석(interpretation)

설명(explanation)

본 연구의 이론적 틀인 Fairclough의 3단계 모델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Simpson & 
Mayr 2010: 53-5; 이원표 2015: 43-9). 첫째, 담화분석의 본질적 부분(Fairclough 2003: 
3)인 ‘텍스트’ 단계에서는 텍스트에서 사용된 언어적 자질이 어떠한 의도로 ‘선택’되었는지
를 기술한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는 언어자원의 선택을 다루는 이론, 예컨대 체계기능문법
(systemic functional grammar)이 활용되기도 한다. 하지만 텍스트 분석은, 
Fairclough(2003)도 지적하였듯이, 다른 접근법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며, 상황에 따라 다
른 학문영역(예컨대 번역학)의 연구결과나 초학문적 방식을 요구하기도 한다.

둘째, ‘담화실행’의 단계에서는 담화실행의 한 사례(instance)인 텍스트가 어떻게 생산·유
통·소비되는지를 이해하는 과정으로, 담화의 제도적 측면(예컨대 신문사의 편집절차: 
institutional process)을 분석하거나 담화과정(독자·청자에 의한 텍스트의 해독: 
discourse processes) 등을 논의하는 단계이다(Fairclough 1995b: 58). 만일 연구자가 
언론사 내부에 접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설문, 인터뷰 등을 통해 기사의 번역-편집과정 등
을 밝히면 된다(Pan 2014).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Fairclough(1992), Simpson과 
Mayr(2010) 등이 그러했듯이, 담화의 상호텍스트성(intertextuality)을 간접적으로 분석함
으로써 담화과정의 혼종적 성격을 드러낼 수도 있다. 본 연구는 후자의 경우에 해당한다.

셋째, ‘사회적 실행’은 담화가 어떻게 사회의 구조를 유지·변경시키는지, 사회는 어떻게 담
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등을 설명하는 단계로, 바로 이 단계에서 기존의 기술과 해석
은 ‘비평적’(critical) 단계로 발전한다. 예컨대 Simpson과 Mayr(2010: 116)는 EU 확대와 
관련된 신문기사를 분석한 뒤 해당 텍스트가 어떠한 사회적 배경에서 생산되었는지, 그리
고 그러한 담화가 ‘외국인 혐오증’과 같은 사회적 실행을 어떻게 지속시키는지를 설명한 
바 있다.

III. 자료의 수집 및 선정

본 연구의 구체적인 분석대상은 2015년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한 강정호, 추신수 선수의 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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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미디어 신문기사 40편이며, 연구자는 이러한 자료를 선정하기 위해 다음의 두 가지 과정
을 거쳤다. 첫째, 스포티비뉴스의 홈페이지(http://www.spotvnews.co.kr)에서 “현지해설”
이라는 검색어로 관련기사를 검색했고, 그 결과 41편의 멀티미디어 기사를 확인하였다. 스
포티비뉴스의 멀티미디어 기사는 ‘현지해설’ 동영상을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사의 
제목이나 본문에도 “현지해설”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한국인 메이
저리거와 관련된 기사만을 선택하였다. 이를 위해 모든 기사의 구조와 내용을 확인하였고, 
자료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박주호(축구선수)와 관련된 기사 한 편을 제외하였다(본 연구
의 목적상, 기사 40편이면 충분할 것으로 판단했다). 기사의 발행 시기는 강정호 선수의 
메이저리그 데뷔 첫 타석을 소개한 4월 9일 기사부터 추신수 선수의 아메리칸리그 디비전
시리즈를 다룬 10월 13일 기사까지다. 자료수집은 2015년 말에 진행되었다.

분석자료(멀티미디어 스포츠 신문기사)의 구성 및 특징

스포티비뉴스의 멀티미디어 신문기사는 아래 <그림 2>에서 볼 수 있듯이 헤드라인, 동영
상, 기사 본문, 사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2. 멀티미디어 신문기사의 구조(스포티비뉴스의 사례)

헤드라인

동영상 창

기사 본문

관련 사진

동영상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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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분석 방법

본 연구는 Fairclough의 3단계 모델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1) 1단계(텍스트): 분석 3단계 가운데 가장 상세하게 다루어야 할 1단계에서는 신문기사의 
동영상(화면내용+자막), 본문, 헤드라인의 내용을 기술한다. 이 때 다음 사항에 유의한
다.

• 텍스트의 생산 순서가 동영상 → 기사본문 → 헤드라인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텍스
트에 어떠한 (단계적) 변화가 있었는지를 고려한다.

•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는 부분에서는 해설자의 코멘트, 즉 영어원문을 작성하고, 
내용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원어민의 감수를 받는다.

• 동영상, 기사본문, 헤드라인 간의 유의미한 차이는 네 가지 번역전략(번안, 삭제, 
대체, 추가)을 기준으로 분류·기술한다.

(2) 2단계(담화실행): 앞서 기술한 내용을 텍스트 생산의 관점에서 해석한다. 1단계 분석결
과를 해석하는데 도움이 되는 텍스트를 찾아 그 내용을 기술한다.

(3) 3단계(사회적 실행): 텍스트 기술에서 발견된 변이와 그 이유 등을 사회적 실행의 측면
에서 설명한다.

V. 분석 내용(일부 사례를 중심으로)

1. 텍스트

‘추가’ 전략의 사용: 어휘항목(lexical item) 등의 추가를 통해 의미를 변경 또는 확장한 사
례는 다음과 같다.

[예시 1] (2015년 8월 10일 기사)

- 기사 제목: ‘시즌 9호포’ 강정호, 현지해설 “실력으로 복수했다” 
- 동영상 제목: ‘오빠’가 힘낼게
- 동영상 자막
해설자 A: Jung Ho Kang’s hit by pitches in consecutive at-bats, hit by a pitch in this 
inning. (자막: 강정호 선수는 2번째 타석에서 몸에 맞는 볼로 출루했었고 이번 이닝에도 몸에 
맞는 볼로 출루했습니다.)
해설자 B: A little payback. (자막: 본인의 실력으로 복수를 했네요.)

‘대체’ 전략의 사용: 대체는 텍스트의 특정 요소를 삭제하고 그 요소의 의미 대신에 다른 
요소를 추가하는 전략으로, 본 연구에서는 “선택적 전유”(selective appropriation)의 특징
을 내포하고 있다(Somers 1992; Somers and Gibson 1994; Baker 2006). 선택적 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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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 “내러티브의 특정 요소를 은폐, 강조, 또는 상술하기 위한 ‘생략’과 ‘추가’의 패턴[전
략]”(Baker 2006: 114)으로 요약된다.

[예시 2] (2015년 8월 5일 기사)

- 기사 제목: ‘타점 무산’ 추신수, 현지해설 “3루 코치 판단 아쉬워” 
- 동영상 제목: 3루 코치의 아쉬운 판단
- 동영상 자막
해설자: Tony unfortunately had to make his call before he knew that Correa dropped 
that ball. (자막: 3루 코치[Tony]는 [상대팀] 유격수[Correa]가 공을 놓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주자들을 멈추게 했습니다.)

동영상 자막을 기반으로 작성된 기사본문은 다음과 같다.

[추신수의 안타는] 1루 주자 미치 모어랜드를 홈으로 불러들이기에 충분한 타구였다. 그러
나 3루 코치가 모어랜드를 막으면서 [추신수의] 타점 기회가 무산됐다. 3루를 향하던 추신
수도 2루에 멈춰 섰다. [...] 현지해설진은 3루 코치의 판단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유격수 
카를로스 코레아가 중계 플레이 도중 공을 떨어뜨려 모어랜드가 충분히 득점을 올릴 수 있
는 상황이었다. 해설진은 “3루 코치가 3루를 돌던 모어랜드를 멈추게 했다”며 흥분한 뒤 
“코레아가 커트하는 과정에서 공을 떨어뜨렸는데 3루 코치가 이 장면을 못 본 것 같다”고 

설명했다. (강조는 필자의 것)

2. 담화실행

[예시 1]에 대한 해석. 원문에는 없던 ‘본인[강정호]의 실력으로’라는 말이 추가된 이유는 
무엇일까? 아마도 그것은 미국 내에서 한동안 지속되어 왔던, 강정호 선수에 대한 회의적 
시선 때문일 것이다. 분석된 기사의 발행시기인 8월 초에는 강정호에 대한 미국언론의 평
가도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었지만 그에 대한 믿음이 확고히 자리 잡은 것은 아니었다. 특
히 시즌 초인 4∼7월에는 강정호(KBO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메이저리그에 입성한 타자)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국내에도 있었기 때문에, 국내 스포츠 언론사들은 기회가 될 때마다 
강정호의 실력을 부각시키는 기사를 생산했다. 아래 <표 1>은 강정호에 대한 시선의 변화
를 ‘실력’의 관점에서 제시한 신문기사의 사례이다.

표 1. 강정호의 ‘실력’에 대한 헤드라인 보도의 변화



- 6 -

신문명 발행일 헤드라인
연합뉴스 2015.1.17 미국 시선은 '반신반의'…강정호 실력으로 신뢰 줄까
뉴스엔 2015.4.19 남다른 각오 강정호, ‘실력을 보여주자’

중앙일보 2015.5.12 강정호 2루타 또 만들어...MLB에서도 통하는 강정호의 실력!
매일경제 2015.6.16 4번 타자 강정호, 2안타 폭발…MLB서 4번 ‘실력 입증’

SBS 2015.7.24 '5G 연속 멀티히트' 강정호, 어마무시한 실력 연이어 입증
조선일보 2015.9. 8 강정호가 바꾼건 실력이 아닌 시선일 뿐이다

스포티비뉴스 역시 “시즌 5호포 강정호, 현지해설 ‘점점 실력 발휘 중’”(7월 18일) 등의 기
사를 내보내며, 강정호가 뛰어난 실력의 보유자임을 강조해왔다. 스포티비뉴스의 8월 24일 
중계에는 「처음부터 알아봤어야지」라는 제목의 자료화면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화면에는 
그간 논란이 되었던 강정호의 실력과 관련하여, “삼진이 너무 많은 파워 원툴타자, 파워도 
의문(포스트 가젯)” → “멀티홈런, 홈관중을 기립하게 만들었다(포스트 가젯)” 등의 인식 
변화가 소개되기도 했다. 결국, ‘본인의 실력으로 복수했다’라는 번역은 번역자의 순간적 
선택이나 단순한 우연이라기보다는 강정호의 실력에 대한, 그간의 보도 내용과 연관이 있

다.

3. 사회적 실행

끝으로, 앞서 논의한 텍스트의 생산과 소비에 관한 내용들을 Fairclough의 사회문화적 실
행의 관점에서 설명해 보자. 즉, 해외로 진출한 유명 스포츠 선수의 멀티미디어 신문기사
는 ‘어떠한 사회 속에서’, ‘어떠한 사회를 위해’ 생산되는가? 그러한 신문기사는 기존의 ‘사
회관계’(social relations)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아마도 이러한 질문의 해답은 
‘미디어 자본주의’와 ‘스포츠 민족주의’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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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미권 소설에서 한국 영화로의 각색 사례 연구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의 내러티브 번역을 중심으로

선 영 화
한국외국어대학교

I. 언구 문제

[1] 영미권 소설이 한국 영화로 각색되는 과정에서 내러티브는 어떻게 번역될 수 있는가?  
[2] 내러티브 번역이 일어나게 된 사회문화적 배경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II. 이론적 배경

1. 번역과 각색에 대한 논의

▪ 번역과 각색은 ST가 지닌 언어적 측면과 문화적 측면의 다시쓰기(rewriting) 형태를 취하
고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공통점을 지니고 있음

▪ 각색은 포괄적이고 새로운 맥락에서의 텍스트 “재해석”(reinterpretation)이며 ST의 시간
적, 문화적 배경을 “재배치”(relocation)하는 행위 (샌더스(Sanders), 2006)

   → 이러한 특성은 번역에도 동일하게 적용 (크렙스(Krebs), 2014)
▪ ‘탈맥락화(decontextualization) → 재맥락화(recontextualization)’라는 내재적 특성은 동

일하지만 원문의 매체와는 다른 성격을 지닌 ‘타 매체로의 전환’이라는 특성 때문에 각색 
과정은 복잡하고 광범위한 작업(베누티(Venuti), 2007)

▪ 상기와 같이 번역과 각색 간 내재적 특성에 있어서의 상호 연관성과, 해당 분야를 설명하
는 주요 개념들이 서로 유사하게 중복되는 경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으로 이 두 분
야를 동일한 범주에서 고찰하려는 시도가 부족했음

▪ ST의 의미와 의도가 TT에 반영되거나(니다(Nida), 2012) ST의 “본질적인 핵심”(essential 
core)이 TT에서 재현 혹은 재창조된다면(바스넷(Bassnett), 2002) 이러한 각색은 매체를 
달리하는 “내러티브의 번역”으로 간주될 수 있음(조(Cho),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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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레마스(Greimas)의 내러티브 도식

▪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이야기들은 서로 완전히 똑같을 수는 없으나 그 골격은 동일함 
   →  이 골격이 바로 ‘내러티브 도식’ (박인철, 2012) 
▪ 내러티브 도식은 “일체의 설화적 담화들을 조직하는 원리”로, 최초상태의 등장인물이 세 

가지 종류의 시련을 겪으며 그 반대의 상태인 최종상태로 이행하는 과정 (박인철, 2012)

1) 최초상태: 어떠한 종류의 결핍이나 훼손 상태가 제시되며, 이러한 결핍의 해소나 훼손의 
복구가 등장인물의 행동이 지향하는 목표가 됨

2) 자격시련: 뒤에 이어질 결정시련 혹은 수행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이나 
도구(역량)를 획득하는 과정. 이러한 역량은 ‘의지, 지식, 능력’으로 구분됨

- 의지: 결핍의 해소가 동기로 작용하여 등장인물의 행동을 이끄는 추동력
- 지식: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정보의 습득, 효과적이고 적절한 행위
- 능력: 목표 달성을 방해하는 요소를 제압할 수 있는 지배력의 획득

3) 결정시련: 등장인물이 추구하는 대상 획득의 성패와 관련된 주 시련
4) 영광시련: 결정시련의 결과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 또는 행위 주체의 자기 평가
5) 최종상태: 세 가지 시련 과정을 거쳐 변형된 반대의 상황(결핍의 해소, 훼손의 복구)

▪ 본 연구 대상 텍스트는 ‘최초상태’와 ‘최종상태’의 차이 혹은 대립을 통해 의미가 성립되는 
설화성(narrativité)을 갖춘 텍스트로, 그레마스의 모델이 ST와 TT의 내러티브 구조 및 의
미의 차이를 도출하는데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해당 분석 틀 적용

III. 연구자료 및 분석 방법

1. 연구 대상 텍스트

▪ 미국 작가 바바라 오코너(Barbara O'Connor)의 장편소설(2007년) → 한국에서 번역서 출
간(2008) → 한국 영화로 각색 및 개봉(2014년 12월 31일)

▪ 2007년~2008년 14개 문학상 수상
▪ 전체 줄거리(ST-TT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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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실패로 아빠가 집을 나가고 살던 집에서 쫓겨난 소녀는 엄마, 동생과 함께 차에서 생활하게 된다. 
우연히 사례금 500달러에 개를 찾는 전단지를 발견한 소녀는 다음과 같은 프로젝트를 계획한다.

[개를 훔친다 → 개 주인이 사례금을 건 전단지를 붙인다 → 개를 찾은 것처럼 하고 주인에게 데려다 
준다 → 돈을 받는다 → 집을 산다 → 행복하게 끝]

소녀는 어느 노부인의 개를 훔치는데 성공하지만 뒤이어 일어나는 사건들로 인해 양심의 가책을 느끼
게 된다. 내적 갈등을 겪던 소녀는 노부인에게 개를 돌려주고 잘못을 고백한다. 이후 엄마, 동생과 함
께 다시 집에서 살게 된다.  

2. 분석 방법

▪ ST와 TT의 내러티브를 구성하는 주요 에피소드를 확인하고 이를 그레마스의 내러티브 도
식 각 단계에 적용 → ST와 TT의 도식 비교를 통해 내러티브 번역 양상 확인

▪ 감독 인터뷰, 제작 기획서 등 텍스트 생산의 관점을 보여주는 자료의 분석을 통해 상기에
서 도출된 내러티브 번역을 촉발시킨 원인을 설명할 수 있는 사회문화적 배경을 도출 

IV. 분석 결과

1. 내러티브 구조 분석

▪ ‘자격시련, 결정시련, 최종상태’에서 내러티브가 변화되는 양상 확인

1) 자격시련
▪ 결정시련 혹은 수행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 필요한 역량(의지, 지식, 능력) 획득 단계

 ① 첫 번째 자격시련: 소녀가 개를 훔치는 일련의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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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 ST TT

의지 O 개를 훔쳐 집을 사겠다는 의지 O 개를 훔쳐 집을 사겠다는 의지

지식 O 훔칠 개 선정, 동선 파악 등 O 훔칠 개 선정, 동선 파악 등

능력 X - O 친구, 동생의 원조 (강력한 원조자)

▹ 역량 중 ‘의지’, ‘지식’은 ST/TT 모두 동일하게 획득
▹ 그러나 TT에서는 ST의 등장인물을 원조적 성격을 지닌 인물로 재구성  → ‘능력’ 추가 획득
   - ST에서는 소녀의 ‘결핍’을 알고 외면했던 ‘친구’가 TT에서는 강력한 원조자로 재구성
   - ‘동생’은 예상치 못한 아이디어와 기억력으로 도움을 주는 인물로 재구성

 ② 두 번째 자격시련: (개를 훔친 이후) 소녀의 양심을 자극하는 일련의 에피소드 

역량 ST TT

능력 X 해당 내용 없음 O
노부인, 노숙자와의 공감대 형성

(‘가족의 부재’) → 원조자
▹ 노숙자의 의심: ST와 TT에 공통적으로 나타남
▹ ST에 없는 내용이 TT에 추가됨: 노부인의 가족 부재(아들) 사연, 노숙자의 가족 부재(딸) 사연 
▹ ‘아빠의 부재’라는 결핍을 지닌 소녀와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원조자로 재구성됨 (‘능력’ 획득)
   → ‘원조자’로서 향후 결정시련과 최종상태에서 결정적 역할 수행 

▪ 텍스트 비교 사례 1 (추가 - 노부인의 가족 부재 사연)

<ST> 해당 내용 없음
<TT> "이 그림을 그린 화가는 나이 서른에 혼자 그림 그리다 사고로 죽었어. [...]
"혹시...이 사람이?"
"내 아들이란다. 얘는 그림 그리는 걸 아주 좋아했어. 화가가 되고 싶어했어. 난 절대 안된다고 
그랬고. 그랬더니 어느 날 집을 나갔어. 집 나가면서 나한테 마지막으로 한 말이 뭔지 알아? 이 
세상에서 날 제일 미워한다고 그랬어. 그리고 그렇게 죽을 때까지 한번도 나한테 연락을 하지 
않았단다. 죽었다고 연락이 와서 찾아갔더니 개가 한 마리 지키고 있더라고."
"그 개가...월리인가요?“

▪ 텍스트 비교 사례 2 (추가 - 노숙자의 가족 부재 사연)

<ST> 해당 내용 없음
<TT> “그거 내 딸이 엄청 좋아했던거야”
"근데 왜 지금까지 혼자 이러고 살아왔어요? 딸이 보고 싶지도 않아요?"
"엄청 보고싶지. 너는 상상도 못할걸."
"아니 보고싶으면 보러 가면 되잖아요"
"창피해서 그런거지. 창피해서..."
"뭐가 창피해요?"
"내가 잘해주지 못해서 그렇지. 정말 보고 싶을 때는 멀리, 멀리서 이렇게 쳐다보고 돌아오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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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다고."
"우리 아빠도 그럴까요?"
"그럼. 세상 아빠들은 다 그래." 

2) 결정시련
▪ 등장인물이 추구하는 대상 획득의 성패와 관련된 주 시련
▪ ST: 개가 사라지자 소녀는 노숙자를 의심하지만 이것이 오해였음을 확인하는 에피소드 
   → 노숙자의 신조에서 자신의 내적 갈등을 해결할 실마리 발견(‘양심의 회복’)
      (‘무키 아저씨와 아저씨의 신조가 떠올랐다. 살면서 뒤에 남겨놓은 자취가 앞에 놓인 길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는 말.’)

▪ TT: ST와 마찬가지로 개가 사라지는 위기를 맞는 소녀의 모습이 그려지지만 TT에서는 노
부인의 유산을 상속받기 위해 개를 훔쳐간 노부인 조카와의 추격전으로 재구성됨. 자격시
련 단계에서 획득한 원조자인 ‘노숙자, 동생, 친구’가 이 과정에서 해당 시련을 성공적으
로 완수하는데 결정적 도움 제공 

3) 최종상태
▪ 개를 돌려주는 영광시련 이후 결국 집을 얻게 되는 결말이 ST, TT에서 공통적으로 제시됨
▪ 그러나 집을 얻게 되는 계기가 ST와 TT에서 상이하게 나타남

<ST> 우리의 새 집 앞에서 차가 멈췄을 때, 토미와 나는 서로를 향해 씨익 미소 지었다. 작지
만 새하얀 집이었다. [...] 루이즈라는 아줌마 한 명이 드루라는 이름의 아기를 데리고 이미 그 
집에 들어와 살고 있었다. 루이즈 아줌마는 팻시 아줌마 친구라고 했다 루이즈 아줌마에겐 집을 
같이 쓰면서 드루를 돌봐주고 집세를 보태줄 만한 사람이 필요했다. 
<TT> “한샘부동산에서 갑자기 연락이 왔더라고. 어떤 할머니가 자기 아들이 살던 집인데 전세 
500에 세를 놨다는거야. 아니 전세 500에 이런 집 구하기 힘들다던데 진짜 신기하지 않냐? 어

떻게 딱 500이야?"

▪ ST: 소녀는 자격시련 단계에서 이후의 시련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충분한 역량을 획득하지 
못했고 결정시련과 영광시련에서 내적 갈등을 겪게 되면서 결국 개를 돌려줌. 그 결과 소
녀의 힘으로 집을 획득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짐(삶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얻어짐). 그러
나 ‘개’는 ‘집’을 의미하는 동시에 ‘양심’을 뜻하는 이중적 의미임. 따라서 이러한 소녀의 
표면적 실패는 역설적으로 ‘양심의 회복’을 의미함. 

   → 옳은 일을 행하기로 결정한 소녀의 내적 성장이 작품의 주제로 강조됨 ⇒ ‘성장소설’

▪ TT: 소녀는 ST에서와 동일하게 영광시련에서 개를 돌려줌. 그러나 앞선 자격시련에서, ‘가
족의 부재’라는 공감대를 통해 ‘능력’(원조자:노숙자, 노부인)이라는 역량을 추가로 획득하
였고 이들 원조자는 결정시련과 최종상태에서 소녀가 추구하던 목표를 성취할 수 있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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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결정적 역할을 함. 특히 원조자 중 노부인이 소녀가 추구하던 대상인 ‘집’을 선물하는 
결말로 재구성됨으로써, 소녀가 앞선 시련에서 획득한 역량(능력)을 통해 목표를 달성하게 
되는 구조로 내러티브가 변화됨.

   → 가족 간의 사랑과 화해라는 관계 중심적인 측면이 작품의 주요 메시지로 부각됨 
     ⇒ 성장소설로서의 ST가 TT에서는 ‘가족영화’로 재구성됨
        

2. 사회문화적 배경에 대한 해석

1) 가족영화의 장르적 특성
 ① 영화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 제작 기획서의 마케팅 컨셉 및 포지셔닝 맵 확인 
  - 마케팅 컨셉: ‘아이들과 함께 온 가족이 볼 수 있는 감동 드라마’, ‘열살 소녀가 벌이는 

기상천외한 도둑질’
  - 장르: 휴먼 감동 가족 드라마
 <포지셔닝 맵>

▪ 재미와 감동을 축으로 하는 포지셔닝 맵 상에서 영화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이 위치
한 사분면의 영화들은 어린이가 주요인물로 등장하거나 가족 관계를 내러티브의 중심으로 
하는, ‘한국에서 제작된 가족영화’임

  → 특히 해당 영화는 한국에서 상업적으로 성공하거나 이슈가 된 작품들로, ‘가족 간의 갈
등과 화해, 사랑을 주제로 하는 가족주의의 정서’가 부각된 영화라는 점에 주목

    * 7번 방의 선물(2012): 역대 박스오피스 6위(영화진흥위원회 제공) 
    * 과속스캔들(2008): 역대 박스오피스 24위(영화진흥위원회 제공) 
    * 집으로(2002) : 전국 관객 419만명 (sleeper hit)
    * 마당을 나온 암탉(2011): 전국 관객 220만명 (한국 극장용 애니메이션 최고 흥행 기록)

▪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은 상업 영화의 특성 상, 작품성뿐만 아니라 수익성도 함께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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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해야 함. 따라서 해당 문화권 수용자(한국 관객)의 특성을 반영해 그들의 가치관, 정서에 
부합하고 영화적 흥미를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내러티브를 각색할 필요성이 대두됨. 

  → 따라서 ‘가족 관계’를 내러티브의 중심으로 하여 그들 간의 갈등과 화해, 사랑을 ‘재미’
있으면서도 ‘감동’적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한국 가족영화의 장르적 특성이, 어린이를 주
인공으로 하여 가족 해체라는 소재를 이면에 다루고 있는 원작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
법>의 각색 과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됨

 ② 감독 인터뷰 및 영화 평론 분석
▪ 흔히 아는 현실, 일상에 판타지 요소를 도입하는데 관심 → 집이라는 현실적 소재에 판타

지 요소를 도입하여 풀어나감으로써 아이들이 주인공인 따뜻한 가족영화를 만들고자 했음
▪ “차 안에서 생활해야 하는 현실과 평당이라는 도시에 있는 500만원 짜리 집을 구하는 판

타지가 교차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은 어른들에게 오히려 자신을 되돌아보게 만들고 있는 
것”(조흡, 2015) 

▪ “그토록 절망적인 순간에 가장 필요한 것이 서로의 손을 잡고, 희망을 노래하는 것, 그리
고 이 모든 화해의 열쇠는 ‘사랑’”(최재훈, 2015)

▪ 가족 해체와 가난, 주거 불안정이라는 무거운 소재를 ‘가족’과 ‘우정’이라는 관계 안에서 
풀어나가는 방향으로 각색함으로써 감독이 의도했던 현실과 판타지의 조화를 구현

2) 한국의 가족주의
▪ 2013년 12월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5년마다 조사) 결과,
 - 한국인의 행복 수준(10점 만점에 6.9점): 배우자가 있거나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행복 수

준 상승 → ‘가족’이 행복 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인 것으로 나타남
 - 한국 사회에서 가족에 대한 인식: 고민 상담 대상은 주로 가족/친척(44.0%)이며, 가장 소

속감을 느끼는 집단도 가정(68.4%)으로 여전히 가족주의가 대세  
▪ 가족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는 ‘가족주의’로 규정될 수 있음. 사회 구성의 기본 단위로서 가

족의 가치를 우선시하는 가족주의는, 구성원 사이의 애정과 결속력에 대한 욕구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가족 관계에 적용되는 규범을 다른 사회 관계로까지 확대 적용하는 태도와 
의식을 의미하기도 함(이명호, 2013). 이와 관련해 가족 중심, 그리고 가족의 의미가 확대
된 형태로서의 집단, 더 나아가 국가가 모두 가족주의 문화에 의해 규정된다는 연구 존재

▪ 한국에서 ‘가족’은 미디어(드라마/영화)를 통해 전달되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 내에서 주요 
소재로 사용되고 있으며 사회 변화에 따른 지속적 재해석을 통해 ‘일상화’되어 가고 있음
(김기덕, 이동배와 장제윤, 2012), 드라마, 영화는 허구이지만 당대 사람들의 삶의 모습과 
가치관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디어에 재현된 가족주의는 한국인의 일면을 보여줌

▪ 담론적 실천을 통해 재현된 가족의 모습은 ‘가족에 대한 하나의 진실 체제’를 구성하며 이
는 개인과 집단의 정체성 및 행동 양식에 영향을 미침(김수아, 강명구, 우위지에와 차이판,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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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 문법용어 번역의 문제점

정 환 승
한국외국어대학교

Ⅰ. 들어가는 글

태국에서 한국어교육이 시작되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태국인에게 알맞은 한국어 교
재였다. 초창기에 한국어 교육을 담담했던 한국인 교수진에 의해 집필 되었던 교재들이 나
중에 태국인 교수들이 교재 개발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그 수가 빠르게 증가하였다. 현재 
태국에서 발행된 한국어 교재는 60여권에 달한다. 태국에서 한국어 교재가 개발되면서 직면
하게 된 문제 중의 하나가 한국어의 문법 용어를 태국어로 번역하고 설명하는 일이다. 한국
어와 태국어가 언어적으로 친족관계가 아니고 언어학적 특성도 많이 다르므로 한국어의 문
법용어를 태국어로 옮기는 일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교재 집필자들이 제각기 다
른 용어를 사용하면서 일관성이나 통일성이 결여되고 그 결과 학습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는 언어교육 차원에서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언어교육의 효율
성을 저해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Ⅱ. 한태 비교 연구와 한국어 교재 개발

1. 한태 비교 연구

한국인에 의해 이루어진 한국어와 태국어 비교 연구는 최은희(1992), 정환승(1993), 박경은
(2011), 현양원(2012), 이채문(2012)등에 의해 이루어졌다. 태국인에 의해 이루어진 한국어와 
태국어 비교 연구는 Prajuab Yinsen(2000) (2005), 쭈타맛 분추(2007), 씨나롯 낫타완 
(2011), 마난차야 넷푹까나(2011), Koheng, Boonrit(2009), Krawmoh, Wanida(2012) 
Angkul, Titiwat(2012), 사시완 낙콩 (2013) 등에 의해 이루어졌다.
 
2. 태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재 개발

한국인에 의해 교재가 집필 되기 시작한 것은 1993년부터 시작하여 현재까지 10여명의 집
필자에 의해 20권 이상의 교재 출판되고 태국인에 의한 교재 개발은 1995년부터 시작되어 
현재까지 10여명의 집필자에 의해 30여권이 교재재가 출판되었다.

3. 한국어와 태국어의 대응성

(1) 소리 체계

한국어의 자음은 모두 19개의 음소가 있는데 비해 태국어의 자음은 모두 21개의 음소를 
가지고 있다.    태국어에 없는 한국어 음소는 [ㅈ], [ㄱ], [ㅅ]으로 표기되는 음가들이다. 
따라서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 파열음, 마찰음 등과 같은 용어 중에서 예사소리와 된
소리 등은 태국어로의 대역이 쉽지 않을 것이다. 또한 음운론 차원에서 일어나는 음운변동, 
예컨대 자음동화, 구개음화, 격음화, 경음화 그리고 모음조화 등도 대역에 어려움이 있을 것
이다. 

(2) 어휘 체계

 태국어는 고립어라서 기본적으로 어형의 변화가 없다. 또한 접사의 경우 지극히 제한된 차
용어에서 나타난다. 따라서 한국어에서 다양하게 나타나는 접사들을 태국어로 대역하는 것
은 그리 쉽지 않은 일일 것이다. 동사나 형용사의 활용이 없는 태국어에서 대역하기 어려운 
한국어 문법용어에는 활용, 활용형, 규칙 활용, 불규칙 활용, 불규칙 동사, 불규칙 형용사 등
이 있다. 보조용언이나 보조동사, 보조형용사 등은 어느 정도 대응성이 있는 부동사 (กริยารอง) 가 있어 그리 어려운 문제로 생각되지 않는다.  

(3) 문장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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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품사: 명사, 대명사, 동사, 감탄사, 관형사, 형용사, 부사, 조사
태국어 품사: 명사, 대명사, 동사, 감탄사, 수식사, 접속사, 전치사

태국어의 수식사는 คำวิเศษณ์ 인데 한국어의 형용사와 부사를 함께 지칭하는 용어이다. 대
학 교육에서는 วิเศษณ์ 은 부사로 คณุศพัท์은 형용사로 나누어 부르기도 한다. 따라서 수식사를 วิเศษณ์ 과 คณุศพัท์으로 나눌 경우 각각 한국어의 부사와 형용사에 대응되나 한국어의 관형사
는 태국어로 대역하거나 설명하기에 까다로운 부분이 있을 수 있다. 또한 한국어의 형용사
가 태국어에서는 상태성 동사로 분류되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또한 한국어의 조사가 태국어로 대역하기에 어려움이 적지 않을 것이다.  

Ⅲ. 한국어 문법 용어 대역 오류 분석

1. 소리 체계 관련 문법 용어

예사소리를 1 차 번역에서 เสียงไม่กอ้ง 이라고 번역하였는데 이는 ‘무성음’ 이라는 의미를 
지닌 말이다. 한국어의 예사소리가 무성음이기는 하지만 모든 무성음이 예사소리는 아니다. 
감수 및 교정 과정에서 예사소리는 เสียงระเบิดเลก็นอ้ย –‘약하게 파열되는 소리’, เสียงกกัไม่กอ้งไม่พ่นลม-‘약한 유기 폐쇄음’ 으로 최종 번역되었다.

된소리는 1차 번역에서 เสียงหนกั, เสียงแขง็, เสียงกอ้ง 등으로 번역하였는데 이는 ‘무거운 소리’, 
‘단단한 소리’, ‘유성음’ 의 의미를 지닌 말이다. 그러나 이들은 된소리의 일부 속성을 나타
내는 말들로 된소리에 대한 대역어로는 충분한 의미를 담고 있지 못하다. 그런데 태국어에 เสียงสิถิล 이라는 적절한 대응어가 있으므로 최종 감수과정에서 เสียงสิถิล 으로 수정되었다.  

한편 거센소리와 마찰음은 태국어에 적합하게 대응되는 용어가 있어 각각 เสียงธนิต과 เสียงเสียดแทรก으로 번역되었다. 또한 구개음화와 모음조화에는 태국어에 적합한 대응어가 없어 한
국어 문법 용어의 의미를 그대로 태국어로 번역하여 설명하였다.  

자음동화의 경우에는 태국어에 대응어가 없어 한국어 설명을 그대로 태국어로 옮겼는데 
대역어는 การกลมกลืนของพยญัชนะ 로 무난하게 번역했지만 설명문의 구조가 다소 복잡하고 
의미가 까다로워서인지 번역의 오류가 일어났다. 한국어 설명문에서 ‘바뀌다’ 는 소리의 
성질이 바뀐다는 의미인데 1 차 번역에서 이를 ‘위치가 바뀌다’ 로 잘못 이해하여 “양쪽이 
서로 닮아서 두 소리가 모두 바뀌기도 하는 현상”을 ทั้งสองเสียงถกูสบัเปล่ียนโดยไดเ้หมือนซึ่งกนัและกนัทั้งสองขา้ง 로 번역한 것을 ทั้งสองเสียงคลา้ยกนัอยู่แลว้จึงทำใหท้ั้งสองเสียงเปลี่ยนไป 로 수정하여 정확성을 높였다. 

2. 어휘 체계 관련 문법 용어 

어휘체계에서 태국인 학습자들이 이해하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체언과 명사, 용언과 
동사, 관형어와 형용사 등의 차이를 구분하는 일이다. 어휘체계 관련 문법 용어의 오류의 
예를 보면 다음과 같다.

2.1 체언과 용언

체언의 경우에 1차 번역에서 이를 นามวลี, คำนาม, คำที่ทำหนา้ที่เปน็คำนาม, คำที่ใชเ้ปน็คำนาม으로 
번역하였는데 이는 ‘명사구’, ‘명사’, ‘명사 기능을 하는 말’, ‘명사로 사용하는 말’ 의 의미여
서 체언에 전혀 대응하지 못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래서 체언을 นาม 으로 번역하고 한국
어의 “명사”는 คำนาม으로 번역하여 체언과 명사를 구분하기로 하였다.

용언의 경우에는 1차 번역에서 ภาคแสดง, คำที่แสดงกริยาอาการ으로 번역하였는데 이는 ‘술부’, 
‘동작성 동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로 용언의 의미를 제대로 담고 있지 못하다. 그래서 
용언을 กริยา 로 번역하고 동사를 คำกริยา 번역하여 용언과 동사를 구분하기로 하였다. 이렇게 
용언과 동사를 구분해 놓으면 보조용언과 보조동사의 대역에 있어서도 이를 각각 กริยานเุคราะห์와 คำกริยานเุคราะห์로 번역하면 일관성을 유지해 나갈 수 있다. 한편 태국어에서 กริยานเุคราะห์와 
의미가 유사한 กริยารอง이 있는데 흔히 부동사라고 부른다. กริยานเุคราะห์는 보통 전통주의 문법
에서 사용하고 กริยารอง은 구조주의 문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이다. 일단 태국의 학교문법이 전
통주의 문법의 성격이 강하므로 กริยานเุคราะห์를 대역어로 삼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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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관형사와 형용사

관형사의 경우에 태국어의 형용사를 뜻하는 คณุศพัท์과 대응성이 높은 편이다. 그런데 
한국어의 형용사는 태국어의 상태성 동사와 대응되는 성격이 강하다. 이를 구분하기 위해 
관형사를 คำคณุศพัท์ขยายนาม 으로 번역하고 형용사는 คำกริยาบอกสภาพ 으로 번역한 것을 คำคณุศพัท์으로 수정하였다. 이에 따라 보조형사는 กริยาแสดงสภาพนเุคราะห์로 번역한 것을 คณุศพัท์นเุคราะห์ 로 수정하고 불규칙 형용사도 คำกริยาแสดงสภาพวิสามญั 으로 번역한 것을 คณุศพัท์วิสามญั 으로 수정하여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접사는 태국어문법에 없는 용어이기는 하나 팔리어와 산스크리트어로 그리고 크메르어 
등을 차용하면서 어느 정도 사용되고 있는 용어들이 있다. 접사를 1 차 번역에서 คำเติม 으로 
번역하였다. 그러나 วิภตัติปจัจยั 가 훨씬 대응성이 높은 말이므로 수정하기로 하고 설명하는 
말도 한국어 원문에 더 가깝게 수정하여 정확성을 높였다.

조사의 경우에는 태국어에 없는 성분이어서 마땅한 대응어를 찾기 어렵다. 태국의 한국어 
교육현장에서는 ตวัชี้ คำบ่งชี้ คำชี ้ 등으로 사용되었는데 1차 번역자의 의견을 존중하여 คำชี로้ 
번역한 것을 그대로 수용하기로 하였다. 또, 설명문에서 수사를 ตัวเลข으로 번역한 것을 คำบอกจำนวน으로 바로 잡았다. 이에 따라 여러 가지 격조사 번역에서 모두 คำชี ้ 로 사용하여 일관
성을 유지하기로 하였다.
 
2.4 어간과 어근

어간과 어근에 대한 설명은 형용사를 คำกริยาแสดงสภาพ 로 잘못 번역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잘되어 있으나 대역어는 어간과 어근 모두 รากศพัท์으로 되어 있다. 태국어의 ราก 이 
‘뿌리’의 의미이므로 어근에는 대응되나 어간에는 대응성이 떨어진다. 한자어 간(幹)은 
태국어의 แก่น 에 대응되므로 어간을 แก่นศพัท์으로 대역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2.5 접두사와 접미사 그리고 접미사와 어미 

태국인 학습자가 한국어의 접미사와 어미를 혼동하기 쉽다. 접미사는 ปจัจยั 라는 대응어가 
있으나 어미는 대응어가 없어 1 차 번역자가 วิภตัติปจัจยั 라고 번역한 것을 일단 수용하였다. 
그러나 태국어의 วิภตัติ이라는 말은 본래 팔리어 등에서 격이나 시제를 나타내기 위한 
어미변화를 의미한다. วิภตัติปจัจยั 는 성, 수, 격, 시제, 서법, 태 등을 나타내기 위한 어형의 
변화를 뜻하는 것으로 명사의 곡용과 동사의 활용을 아우르는 말이다. 그런데 접사와 어미 
모두 태국어 대역어를 วิภตัติปจัจยั 함에 따라서 두 문법용어의 구분이 어려워졌다. 따라서 
접사와 어미의 구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어미를 ส่วนต่อทา้ยตำ 또는 คำต่อทา้นคำ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한국어에 대한 대응성이 높은 번역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6 합성어와 파생어

한국어의 실질형태소를 번역하는데 있어서 두 가지 용어로 번역되었다. 1 차 번역자는 
실질 형태소를 หน่วยคำเติม 이러고 번역한 것을 หน่วยคำแท라้고 수정하였다. 한국어의 ‘실질’의 
의미를 살리기 위한 것이었다. 그런데 파생어 설명에서는 หน่วยคำอิสระ 라고 번역하였다. 이는 
자립형태소와 대응되는 말이다. 그러나 태국어 문법용어 중에 หน่วยคำแท라้는 말은 사용되지 
않는다. 통일성을 위해서 그리고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실질 형태소는 หน่วยคำอิสระ 로 
번역하고 접사는 วิภตัติปจัจยั 로 번역하여 일관성을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2.7 동사의 활용 

동사의 활용은 태국어에서 วิภตัติปจัจยั 의 한 부류라고 볼 수 있다. วิภตัติปจัจยั 를 쉬운 말로 
풀어 쓰면 การผนั 이 된다. 태국어에서 동사의 활용은 없지만 팔리어나 산스크리트어 
문법에서 학습하는 내용이라서 대역어가 있다. 1 차 번역에서 활용에 대한 대역을 การผนั, การผนัทา้ยศพัท์คำกริยา, การเปลี่ยนแปลงทา้ยศพัท์คำกริยา 로 세밀하게 번역한 것을 การผนั 하나로 
수용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군더더기는 버리고 용어의 간결성을 높였다. 이어서 
규칙활용은 ผนัสามญั 불규칙활용은 ผนัวิสามญั 으로 대역함으로써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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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장론 관련 용어 

3.1 격 

명사의 사용과 관련된 문법 범주 중에 격은 태국어 학습자들이 팔리어나 산스크리트어를 
학습하면서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용어이다. 1 차 번역에서 격을 한국어 초고의 내용을 
참고하여 คณุสมบตัิเปน็คำนาม 번역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태국어에 การก 이라는 문법용어가 
있으므로 การก 으로 수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격조사는 คำชีก้ารก 관형격은 คณุศพัท์การก 보격은 วิกตัิการก, การกชีค้ำเสริม 으로 대역하였다. 보격의 경우 วิกตัิการก 은 태국인들에게 어렵고 생소한 
용어가 될 수 있어 การกชีค้ำเสริม 을 추가하여 이해도를 높이도록 했다.

3.2 시제

시제는 태국어에 กาล이라는 대응어가 있어서 과거시제, 현재시제, 미래시제가 각각 อดีตกาล ปจัจบนักาล อนาคตกาล 로 번역하면 문제가 없다. 그러나 시제(tense)와 시간(time)을 혼동하여 
1차 번역에서 현재와 현재시제 모두 ปจัจบุนักาล으로 번역한 것을 현재는 ปจัจบุนั 현재시제는 ปจัจบุนักาล으로 수정하였다. 현재형은 รปูปจัจบุนั으로 무난하게 번역하였다. 상(aspect)의 경우에도 การณ์ลกัษณะ라는 적합한 대응어가 있어 문제가 되지 않는데 1차 번역에서 현재완료를 ปจัจบุนักาลสมบรูณ์하였는데 학습자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어서 การณ์ลกัษณะสิน้สดุลงในปจัจบุนั으로 수정
하여 이해도를 높였다.

3.3 서법

서법은 태국어에 มาลา라고 하는 대응어가 있는데 1차 번역에서 การเปลี่ยนรปูประโยค, ชนิดของประโยค이라고 잘못 번역한 것을 바로 잡았다. “심리적 태도” 는 ท่าทีทางจิตใจ로 직역한 것을 เจตนารมณ์으로 수정하여 이해도를 높였다.

3.4 수동과 사동 

수동태는 태국어에 กรรมวาจก이라는 대응어가 있다. 그런데 수동과 수동태 구분에 있어서 1
차 번역에서 수동을 การถกูกระทำ, กรรมวาจก으로 번역한 것을 การถกูกระทำ만 수용하고 수동태는 กรรมวาจก으로 그리고 수동형은 รปูกรรมวาจก 으로 번역하여 정확성을 기하고 일관성을 유지하
도록 하였다. 사동법에 있어서도 사역과 사동법의 구분이 필요한데 1차 번역에서 사역을 การิตวาจก, กริยาของประโยคที่แสดงว่าประธานทำหนา้ที่เปน็ผู้รบัใช으้로 번역한 것을 การิต으로 수정하여 정확성
과 간결성을 높였다. 사동법은 1차 번역에서 กฎการิตวาจก 번역하였는데 이는 ‘사동 규칙’이라
는 뜻이 되므로 การิตวาจก으로 바로 잡아 정확성을 높였다.

3.5 독립어와 독립언
 

문장 성분 중에 독립어와 독립언이 있는데 1차 번역에서 이를 각각 คำโดด과 หน่วยคำอิสระ 
로 번역하였다. 그러나 คำโดด은 고립어라는 의미에 가깝고 หน่วยคำอิสระ는 자립형태소라는 의
미로 사용되는 말이다. 그래서 คำโดด은 คำอิสระ로 수정하고 หน่วยคำอิสระ:는 ส่วนประกอบอิสระ로 수
정하여 정확성을 높였다.

3.6 대우법

높임법의 경우에 1차 번역에서 รปูแบบสภุาพ, รปูแบบยกย่อง으로 번역하였는데 이는 ‘높임형’의 
뜻이 되므로 วิธีการยกย่อง으로 수정하여 정확성과 이해도를 높였다. 높임법과 관련된 문체에는 
–하게, -하오, -합쇼, -해라, -해요, -해체 등 여러 가지가 있다. 1차 번역에서 이를 한국어 
설명어를 바탕으로 뜻을 살려 번역하였다. 그런데 오히려 태국인 학습자가 짐작하거나 이해
하기가 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어 그냥 한국어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예컨대 하게체를 รปูยกย่องเลก็นอ้ย 하오체를 รปูยกย่องปานกลาง로 번역하여 각각 ‘약간 높이는 형태’, ‘중간 정도 높이는 
형태’ 로 표현한 것을 그냥 “รปูยกย่อง 하게”, “รปูยกย่อง 하오”로 수정하였다. 

Ⅳ.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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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를 외국어로 교육하는 경우에 학습자의 모국어로 문법용어를 설명하고 이해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연구에 있어서 효율성을 제고해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학습자로 하여금 학습 대상어인 한국어의 언어체계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가까
이 다가갈 수 있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가 태국에서의 한국어 연구와 한국어 교육
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되기를 희망하며 앞으로 이와 관련된 후속 연구가 이어지기를 기대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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